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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350호 
	
재형저축, 소비자 불리한 것 개선해야…!
· 서민 소비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 보다는 은행에 유리한 상품
· 계약이전 허용, 상품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 중도해지시 약정금리 및 우대금리 보장 등 4대 불리점 개선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새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소비자에게 계약이전 불허, 중도해지이율 적용, 대출시 우대금리 배제, 3년후 변동금리 적용 등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현재 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기 보다는 금융사를 위한 상품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다음의 4대 불리한 점이 있음.

< 재형저축 4대 불리한 점 >

◇ 계약이전 불허
 7년 이상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 금융사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금융사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다른 세제혜택 개인연금저축 등은 계약이전이 가능함.

◇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4~5%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2%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함. 



◇ 예금담보대출 및 해지시 우대금리 배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없어지고, 해지할 경우도 기존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적용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함.   

◇ 고정금리 3년 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에는 금리를 높게 보이게 하고, 이후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우려가 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이 재형저축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상품보다 고정금리 기간의 종류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경우 금융사들 간에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라도 약정금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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